신정일의 새로 쓰는 택리지 4 : 서울·경기도
익령군이 숨어 지낸 영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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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도영흥도와 대부도 사이에 위치한 선재도는 조선시대 후기까지 소우도라고 불리다가 1871년을 전후로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1995년 인천광역시에 통합되었다.
대부도에서 서쪽으로 30리쯤 가면 연흥도(燕興島)가 있다. 지금은 영흥도로 이름이 바뀌고 대부도를 잇는 영흥대교가 건설되어 섬 아닌 섬이 되었다. 고려 말에 종실(宗室)이었던 익령군 기(琦)는 고려가 장차 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름을 바꾸고 온 가족과 함께 바다를 건너 이 섬으로 숨어들었다. 그래서 고려가 망한 뒤 대다수의 왕씨들과 달리 죽임을 당하는 화를 면하였고, 자손은 그대로 이 섬에 살 수 있었다. 이중환의 시대에 오면 그들의 신분마저 낮아져서 말을 지키는 목동이 되었다고 한다.
익령군이 머물던 3칸짜리 집은 지금까지 엄중하게 잠겨 있어 누구도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방 안에는 서책과 기명(器皿)을 쌓아두었으나 어떤 물건인지 알지 못한다. 예전에 한 관리가 바람을 쐬러 이 섬에 왔다가 잠깐 문을 열어보고자 하였다. 그러자 목장의 말을 치던 여러 남녀가 애걸하면서 이렇게 호소하였다. “이 문을 열면 번번이 자손 중에 누군가 죽게 되는 변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까닭에 서로 경계하여 열어보지 못한 지가 3백 년이나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관리는 문 여는 것을 그만두었다.
영흥도 북쪽에 있는 무의동을 지나면 영종도가 나온다. 『고려사지리지』나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과 같은 지리지에는 영종도가 자연도라는 이름으로 실려 있다. 고려 때 이 섬은 송나라와 문화 교류를 하던 명주 항로의 거점이었다. 명주 항로는 예성강 포구에서 영종도를 거쳐 고군산도와 흑산도를 거쳐 중국의 명주에 이르는 뱃길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영종도에는 현재 국제공항이 만들어져 세계 교역의 중심 공항이 되고 있다. 한편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 따르면, 백령도나 대청도 등 서해 지방의 섬은 원나라에서까지 그 나라 사람들을 귀양 보내던 귀양지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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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도대부도에서 서쪽으로 30리쯤 가면 영흥도가 있다. 2001년 선재도와의 사이에 영흥대교가 건설되어 섬 아닌 섬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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